
[보도자료] F1 생중계는 쿠팡플레이에서! 쿠팡플레이, 1일 바레인
그랑프리 시작으로 2024 포뮬러1 전 경기 생중계!
2024. 2. 28.

쿠팡플레이가 F1 바레인 그랑프리 개막전을 포함한 전 라운드를 디지털 생중계한다. 

3월 1일(금) ‘시즌 프리뷰쇼’부터 2024 F1 전 그랑프리 디지털 생중계
올해 싱가포르·일본·중국·이탈리아·아부다비 등 다수의 그랑프리 직접 찾아 현장 생중계와 리포팅까지 서킷 열기 생생
히 전달할 예정

2024.02.28. – 쿠팡플레이가 오는 1일(금) ‘포뮬러 원 걸프 에어 바레인 그랑프리 2024(이하 바레인 그랑프리)’를 시작으로 ‘2024
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(이하 F1)’의 전 그랑프리를 생중계한다. 이와 함께 현장 중계와 리포팅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그랑프
리 현장을 직접 찾을 계획을 발표하며 모터스포츠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.

쿠팡플레이는 바레인 그랑프리의 출발 순서를 정하는 ‘퀄리파잉’과 올 시즌 첫 번째 우승 드라이버가 결정되는 ‘레이스’를 각각 3월
1일과 2일 저녁 11시 50분(한국시간)에 생중계한다. ‘걸어 다니는 F1 백과사전’ 윤재수 해설위원과 뛰어난 순발력의 안형진 캐스터
가 ‘시즌 프리뷰쇼’부터 ‘레이스’까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.

쿠팡플레이는 바레인 그랑프리 퀄리파잉 시작 1시간 전인 1일 저녁 11시 50분부터 시즌 프리뷰쇼를 진행한다. 올 시즌 관전 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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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터 서킷 분석 및 프리시즌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시즌 예상 결과 등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. 특히 이번 바레인 그랑프리는 일
부 팀들이 팀명과 머신(레이스 카)을 재정비한 뒤 맞이하는 첫 그랑프리인 만큼, 10개 팀 총 20명의 드라이버 소개부터 오프 시즌
기간 일어난 변화들을 꼼꼼하게 짚어줄 예정이다.

뿐만 아니라 9월에 열리는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2년 연속 현장 생중계로 선보이고,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, 이탈리아, 아부다비 등
다수의 그랑프리에서도 현장 리포팅으로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. 쿠팡플레이는 앞서 2022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
F1 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하고, 지난해에는 국내 F1 파트너 최초로 싱가포르 그랑프리 현장 생중계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
다.

한편, 이번 시즌 F1은 12월까지 총 24번의 그랑프리를 진행한다. F1 역사상 최초로 드라이버의 팀 변동 없이 맞이하는 새 시즌으로,
팬들의 응원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. 26세의 ‘젊은 황제’ 막스 베르스타펜(레드불·네덜란드)이 4연패를 노리는 가운데, 다음 시
즌 페라리 이적을 발표한 ‘살아있는 전설’ 루이스 해밀턴(메르세데스·영국)이 메르세데스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으로도 주목받고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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